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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자소 공감각자들은 글자나 숫자를 볼 때 특정 색을 함께 경험한다. 큰 개인차에도 불구하고 공감각 색의 결정

요인을 밝히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예를 들어, 자소의 사용빈도가 공감각 색의 채도와 상관이 있다고 밝힌

연구가 있는가 하면(Beeli et al., 2007), 사용빈도가 파장과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도 존재한다(Herman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다중언어 공감각자를 대상으로 자소의 빈도가 공감각 색의 파장과 색상, 채도, 명도(HSL)

와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빈도와 공감각 색 간의 상관관계가 모국어와 외국어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7인의 한국인 다중언어 공감각자가 실험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한글 자음과 라틴

알파벳에 대해 경험하는 공감각 색을 모니터 상의 색 팔레트에서 고르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공감각 색의 RGB

값은 CIE xyY 좌표로 치환되었고, 이 좌표를 활용해 주파장과 HSL 값을 추출하였다. 자소 빈도는 표기빈도와 발

화빈도 두 가지로 나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주파장을 활용한 분석에서 한글 자음과 라틴 알파벳 모두 표기 및

발화에서 고빈도의 자소가 장파장을 가진 공감각 색을 유발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공감각자

개인에게서 라틴 알파벳에 비해 한글 자음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났다. 채도와 명도 또한 한글 자음의 빈도와 정

적 상관을 보였다. 라틴 알파벳은 색상, 채도, 명도에 있어서 어떠한 유의미한 상관도 보이지 않았다. 언어 간 비

교에서 주파장과 빈도 간의 상관은 모국어와 외국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채도 및 명도는

언어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경험을 통해 암묵적으로 학습된 자소의 빈도가 공감각 색 경험에

영향을 주고 이 상관이 언어 습득 시기, 유창성 등으로 인해 모국어와 외국어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공감각 색 경험이 감각의 문제만이 아니라 언어, 학습, 기억 등 더 넓은 범

주의 인지과정과 연합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 색-자소 공감각, 자소사용빈도, 주파장, 채도, 명도, 언어 학습



한국심리학회지 : 인지및생물

- 134 -

공감각(synesthesia)이란 하나의 특정 감각 자

극이 관련된 지각 경험과 더불어 또 다른, 일

반적으로 비관련된 지각 경험을 동시에 유발

하는 현상을 말한다. 여러 연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공감각을 경험하는 공감각자의

비율은 적게는 인구의 0.001%에서 많게는

4.4%를 차지하는데, 일반적으로 인구 중 1%

이상이라는 견해가 받아들여진다(Cytowic, 1993;

Simner, Mulvenna, Sagiv, Tsakanikos, Witherby,

Fraser, Scott, & Ward, 2006; Simner & Hubbard,

2013). 이들 공감각자들이 경험하는 공감각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색-청 공감

각자(hearing-color synesthete)들은 특정 소리를

들을 때 소리뿐만 아니라, 특정 색을 경험하

고(Baron-Cohen, Wyke, & Binnie, 1987; Marks,

1975; Ward, Huckstep, & Tsakanikos, 2006), 어

휘-미각 공감각자(lexical-gustatory synesthete)들은

단어를 읽거나 들을 때 어떤 맛을 함께 느낀

다(Ward & Simner, 2003). 이처럼 공감각은 서

로 다른 감각들 간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같

은 종류의 감각 내에서 서로 다른 지각적 특

성들 간에 일어나기도 한다(Rich, Bradshaw, &

Mattingley, 2005). 그 중 특히 글자나 숫자를

볼 때 특정 색을 함께 경험하는 색-자소 공감

각(color-graphemic synesthesia)은 전체 공감각 경

험 중 가장 빈번한 종류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고 그와 관련된 연구 또한 공감각 연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Day, 2005;

Rich et al., 2005).

하지만 보고되는 공감각의 종류 및 그 발생

빈도와 관계없이, 같은 종류의 공감각을 경험

하는 공감각자들이라 하더라도 경험되는 공감

각은 개인 내에서 매우 고유하고 특정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공감각 유발 자극과 유발된

공감각 경험 간의 연합 양상에 개인차가 크게

나타난다. 실제로 이러한 개인차가 공감각의

주요 특징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공감각

연구 성과가 축적됨에 따라, 개인차에도 불구

하고 공감각 현상의 규칙성을 찾고자 하는 시

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색 단

어의 첫 자음은 그 색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

다든지(예를 들어 ‘Y’는 흔히 노란색과 연관

됨, Rich et al., 2005), 모음 글자들은 흰 색으

로 경험되거나 아예 공감각 색을 유발하지 않

는 경우가 흔하다는 관찰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다(Baron-Cohen, Harrison, Goldstein, & Wyke,

1993; Day, 2005; Lay, 1896, 다른 의견을 위해

서는 Beeli, Esslen, & Jäncke, 2007; Smilek,

Carriere, Dixon, & Merikle, 2007 등을 참고할

것). 또한 모양이 유사한 자소일수록 유사한

공감각 색을 유발한다는 결과나(Brang, Rouw,

Ramachandran, & Coulson, 2011; Watson, Akins,

& Enns, 2012), 소리가 비슷한 자소들이 유사

한 공감각 색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

도 있었다(Asano & Yokosawa, 2011; 2012; Shin

& Kim, 출간중). 후자의 연구들은 색-자소 공

감각 중 공감각 색의 잠재적 결정 요인을 제

시한 연구들로 간주될 수 있다.

한편, 공감각 색의 결정요인으로 자소 혹은

단어의 빈도를 제시한 연구들도 소수 존재한

다. 한 연구에서는 사용빈도가 높은 자소가

자주 사용되는 색 단어의 색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사용빈도가 높은

알파벳 ‘A’는 종종 사용빈도가 높은 색 단어

‘red’의 빨강과 연관된다는 것이다(Simner, Ward,

Lanz, Jansari, Noonan, Glover, & Oakle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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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가 아닌 단어의 사용빈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음소가 합쳐져 만들어진 합성어의 빈도

가 높으면 합성어에서 한 가지 색만 경험하는

반면 빈도가 낮은 경우 두 음소에서 각각

다른 색을 경험한다는 보고도 있었다(Simner,

2007). 앞의 두 연구는 언어의 최소 단위인 자

소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단위인 음소 혹은

단어 차원에서도 유발되는 공감각 색이 유발

자극의 사용빈도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을 보여준다. 한편, 자소의 빈도와 색 자체의

특성 간의 연관을 알아보고자 한 연구들도 존

재한다. 색의 기본 요소 중 채도는 글자 빈도

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채도 및 명도 두 요

소가 숫자 빈도와 정적 상관을 가진다는 보고

가 있는가 하면(Beeli et al., 2007), 명도가 숫자

빈도뿐만 아니라 글자 빈도와도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Smilek et al.,

2007). 파장이라는 또 다른 색의 특성을 활용

한 연구도 존재한다. 영어 사용 색-자소 공감

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용빈도가 높

은 자소가 장파장의 공감각 색을 유발하는 경

향을 보였다(Herman, Suchow, & Alvarez, 2013).

후자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자소의 빈도

가 색 자체의 특성과도 연관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국어인 한국어 이외에도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자소에서도 색을 경험

하는 한국인 다중언어 공감각자들을 대상으로,

한글 자소 및 라틴 알파벳의 빈도와 공감각

색이 연관되는지, 그리고 그 연관성이 모국어

와 외국어 간에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이제까지 공감각 연구는 대부

분 국외에서 진행되어 왔고 영어 사용자를 대

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교차언어적

측면에서 접근한 공감각 연구는 찾아보기 어

렵다. 영어-러시아어, 영어-그리스어, 영어-중국

어 간의 공감각 특징을 비교한 연구들이 소수

존재하나(Duffy, 2001; Mills, Viguers, Edelson,

Thomas, Simon-Dack, & Innis, 2002; Rich et al.,

2005), 대부분 개별 사례 보고에 머물렀다. 한

국인 공감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지금까

지 몇 편에 지나지 않는다(김서경과 김채연,

2009; Kim, Blake, & Kim, 2013; Shin & Kim,

출간중).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인 공감각자를

대상으로 하여 모국어와 외국어 자소 유발 공

감각 색 간의 교차언어적 비교 분석을 통해

자소의 빈도가 공감각 색에 미치는 영향을 탐

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글 자음과 라

틴 알파벳에 대해 공감각 색을 경험하는 7인

의 한국인 색-자소 공감각자를 대상으로 실험

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색이 보정된 모니

터 상에 제시되는 자소에 대하여 경험하는 공

감각 색을 매칭하였다. 공감각자들이 보고한

공감각 색의 RGB 값은 주파장 및 색상(hue),

채도(saturation), 명도(luminance)를 나타내는 HSL

값으로 변환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각 언어

내에서 자소의 빈도와 공감각 색 간의 회귀계

수를 구해 상관을 비교하였고 언어 간에 그

상관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비교 분석

하였다.

방 법

참가자 한국인 다중언어 색-자소 공감각자 7

인이 참가하였다. 참가자 모두 한 가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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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으며 모국어인 한글

이외에 라틴 알파벳에서도 공감각색을 경험하

였다. 각 참가자의 언어 별 능력과 사용 정도

를 확인하기 위해 유창성, 습득시기, 사용빈도

등을 보고하는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전원 한

국어는 만 3세 이전, 영어는 만 10세 이전에

습득하였다. 또한 영어의 경우 읽기 능력이

말하기 능력보다 뛰어나다고 보고하였다. 참

가자 전원 교정시력 0.8 이상의 정상 시력을

지녔으며 실험 참가 전 실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절차는 고려대학

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규정에 따

라 진행되었다(1040548-KU-IRB-13-149-A-2).

자극 및 도구 한글 자음 14자, 라틴 알파벳

26자가 실험 자극으로 사용되었다. 각 언어의

자소 형태를 고려하여 한글 자음 1.99˚x1.00˚,

라틴 알파벳 1.57˚x2.14˚의 크기로 제시되었다.

각 자극은 색이 보정된 17인치 CRT 모니터(해

상도 1024 x 768, Frame rate 75Hz) 상에 Matlab

7.0.4(MathWorks, 2005)와 Psychophysics Toolbox

2.54(Brainard, 1997; Pelli, 1997)를 이용하여 회

색(71cd/m2)바탕에 검은색으로 제시되었다. 실

험은 모니터 이외의 빛이 차단된 암실에서 진

행되었다.

절차 각 자극에서 경험하는 공감각 색 매칭

테스트를 위해 표준화된 공감각 검사를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Eagleman, Kagan, Nelson,

Sagaram, & Sarma, 2007). 실험은 한글 자음과

라틴 알파벳 2개 블록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각 블록 내에서 자극들은 총 3번 반복되었고

모든 시행의 순서는 무선화되었다. 참가자들

은 모니터로부터 68cm떨어진 거리에 앉았고,

이 거리는 머리와 턱 받침대를 통해 유지되었

다. 매 시행마다 하나의 자극과 자극 하단의

색 팔레트가 동시에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자극이 제시되면 자극이 유발하는 공감각 색

을 색 팔레트에서 선택하는 과제를 수행하였

다. 색 팔레트의 명도 조절이 필요한 경우 키

보드 버튼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았고 주어진

자극에 대해 공감각을 경험하지 않는 경우에

는 색 팔레트 아래쪽에 위치한 “No color” 버

튼을 누르도록 지시받았다.

분석 총 세 번의 색 매칭 결과를 기반으로

얻어진 일관성 점수가 1.0 이상인 자극들은

잘 알려진 공감각 판별 기준에 따라 보고된

색 간의 분산이 기준보다 큰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Eagleman et al., 2007). 분

석에서 제외된 자극들은 평균적으로 한글 자

음에서 약 14%, 라틴 알파벳에서 약 12%에

해당되었다.1) 보고된 공감각색들의 RGB 값들

은 CIExyY 색 공간 상의 좌표로 변환되었고

(Judd, 1951), 변환된 CIE xy좌표값들은 주파장

(그림 1, Malo & Luque, 2002)과 색상, 채도, 명

도 값으로 변환되었다.

자소의 사용빈도는 표기빈도(한글: 신지영,

2011; 라틴 알파벳: Gooch, 2006)와 발화빈도

(한글: 신지영, 2011; 라틴 알파벳: Denes, 1993)

두 가지로 나누어 사용하였고, 서열척도의 형

1) 공감각자들 간에 분석에서 제외된 자극의 비율

에서 큰 개인차가 나타났다(YMK 한글 44%, 라

틴 알파벳 50%; JSY 한글 21%, 라틴 알파벳

38%; KBL 한글 13%, 라틴 알파벳 9%; SKK 한

글 9%, 라틴 알파벳 제외 없음; 이 외 3인 MJK,

KML, HWP는 제외된 자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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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연구에 활용된 CIE xyY 색 공간상의 좌표로부터 주파장을 추출하는 방법. (a) 기준 백색. (b)

색 공간상의 색 좌표 예시. (c) 예시 좌표의 주파장. 주파장은 기준 백색(a)에서 xy좌표값(b)을 거쳐 단색

광 궤적을 지나는 선분을 그렸을 때, 선분과 단색광 궤적이 교차하는 지점의 파장값으로 계산된다.

표 1. 한글 자음과 라틴 알파벳의 자소 사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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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분석에 사용되었다(표 1).2) 한글 자음

“ㅇ”은 무색이나 흰색에 가까운 공감각색으로

경험된다는 기존 연구 결과(김서경과 김채연,

2009)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마찬가지

로 라틴 알파벳 모음이 무색 또는 백색의 공

감각 경험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하

여 표기빈도에서 모음이 제외되었고 자음만

분석에 사용되었다. 라틴 알파벳의 발화빈도

에 따른 분석에서는 음성학적으로 실제 발음

되는 자음들만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은

Regression Coefficient Analysis(이하 RCA, Lorch &

Myers, 1990) 방법을 통해, 자소 사용빈도와 그

자소로부터 유발되는 공감각색 간의 참가자

개인별 회귀계수를 구한 뒤 그룹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한글 한글 자음의 표기 및 발화빈도와 공감

각 색의 주파장 간의 상관을 예측한 회귀선이

그림 2에 제시되었다. 표기 및 발화빈도 모두

에서 KBL을 제외한 6인에게서 사용빈도가 높

은 한글 자음들이 장파장을 가진 공감각색을

유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RCA분석을 통한

그룹분석으로 일표본 t검증을 활용하여 회귀

기울기 0과 개인별 회귀계수 간의 차이를 비

교한 결과, 한글 자음의 표기 및 발화빈도에

서 예측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기 t(6)=2.641, p<.05; 발화 t(6)=

3.880, p<.01). 즉, 이는 한글 자음의 사용빈도

와 공감각 색의 주파장 간에 정적 상관이 있

2) 실제 빈도의 정도를 반영하는 비율척도로 재분

석한 결과 역시 서열척도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음을 시사한다. 한글 자음의 개인별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기빈도에 대해서는 3인이,

발화빈도의 경우 1인만 통계적으로 그 상관관

계가 유의미하였다(표기 YMK B=13.624, R2=

.790, p<.05; SKK B=11.925, R2=.588, p<.05;

MJK B=10.336, R2=.523, p<.05; 발화 SKK

B=10.868, R2=.633, p<.05).

한글 자음의 표기 및 발화빈도와 공감각 색

의 색상, 채도 및 명도 간의 상관에 대해 RCA

그룹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글 표기빈도에 대

해서는 색상을 제외한 채도와 명도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거나 유의미도에 근접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발화빈도에서는 채도와 명도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기 채도 t(6)=3.883, p<.01, 명도 t(5)=2.350,

p=.066; 발화 채도 t(6)=2.903, p<.05, 명도

t(5)=2.732, p<.05). 그 중 개인별 회귀분석에

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참가자는 표기빈도

의 경우 채도와의 상관에서 1인만 나타났다

(JSY B=.060, R2=.893, p<.01). 발화빈도의 경

우 채도와 명도에서 각각 1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채도 JSY B=.068,

R2=.815, p<.01; 명도 YMK B=-.002, R2=.927,

p<.01).

라틴 알파벳 라틴 알파벳의 표기 및 발화빈

도와 공감각 색의 주파장 간의 상관을 예측한

회귀선이 그림 3에 제시되었다. 라틴 알파벳

의 분석결과 역시 한글 자음의 결과와 유사하

게 나타났다. 개인별 회귀계수를 활용한 RCA

분석을 통해 라틴 알파벳의 표기빈도와 발화

빈도에 따른 회귀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함을 확인하였다(표기 t(6)=3.576, p<.05;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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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글 자음의 사용 빈도와 유발된 공감각 색의 주파장 간의 개인별 상관 결과. RCA분석을 활용한 그룹분

석에서 한글 자음의 표기 및 발화빈도와 공감각 색의 주파장을 예측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a)

한글 자음의 표기빈도에 대한 개인 회귀선. 한글 자음에서 KBL을 제외한 6명의 공감각자 모두 정적인 상관 경향

을 보였다.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공감각자들은 3인이었다(YMK B=13.624, R2=.790, p<.05;

SKK B=11.925, R2=.588, p<.05; MJK B=10.336, R2=.523, p<.05). (b) 한글 자음의 발화빈도에 대

한 개인 회귀선. 표기빈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KBL을 제외한 6인이 정적 상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 중 1인

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SKK B=10.868, R2=.633, p<.05).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

낸 개인 결과의 경우 굵은 회귀선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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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라틴 알파벳의 사용 빈도와 유발된 공감각 색의 주파장 간의 개인별 상관 결과. (a) 라틴 알파벳의 표기

빈도에 대한 개인 회귀선. (b) 라틴 알파벳의 발화빈도에 대한 개인 회귀선. 7인의 참가자 모두 표기 빈도와 발화

빈도에서 정적 상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RCA분석을 통한 그룹분석에서 한글 자음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표기와

발화빈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개인 분석 결과,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공감각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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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6)=4.325, p<.01). 라틴 알파벳의 표기 및 발

화빈도에 대한 개인별 회귀분석에서 7인의 공

감각자 모두 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라틴 알파벳의 개인별 회귀분석에서는 한글

자음의 개인별 회귀분석에서와는 달리, 표기

빈도와 발화빈도 모두 주파장과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참가자는 없었

다.

라틴 알파벳의 표기 및 발화빈도와 공감각

색의 색상, 채도 및 명도 간의 RCA 그룹분석

결과, 라틴 알파벳에 대해서는 세 요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개인분석 결

과 역시 표기빈도, 발화빈도와 색상과 채도,

명도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참가

자는 없었다.

한글 자음과 라틴 알파벳 비교 모국어와 제2

언어 간의 경향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표기빈도와 발화빈도 각각에

대해 한글 자음과 라틴 알파벳의 회귀계수

를 비교하였다. 주파장에 관해 대응표본 t-검

증을 실시한 결과, 표기빈도와 발화빈도 모두

에서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색상과

채도, 명도에 관한 대응 검정 결과에서는 표

기빈도와 발화빈도 모두 채도에서 한글 자음

과 라틴 알파벳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고(채도-표기 t(6)=4.028, p<.01; 채도-발화

t(6)=2.609, p<.05), 명도에 관해서는 발화빈도

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명도-발화

t(5)=2.578, p<.05). 한편 색상에 관해서는 표

기빈도와 발화빈도 모두 그 차이가 유의미하

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 한글 자음과 라틴 알파벳 모두

자소의 사용빈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긴 공감

각 색을 유발하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하

였다. 다음으로 색상 및 채도, 명도와 관련해

서는 한글 자음에서 빈도가 높은 자소가 높은

채도 및 명도의 공감각 색과 정적 상관을 보

인 반면, 라틴 알파벳의 경우 자소의 사용빈

도와 색상, 채도 및 명도 간에 상관관계를 발

견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7인의 공감각자

개개인의 회귀 계수를 활용한 그룹분석에서

두 언어 체계 모두 표기빈도에서나 발화빈도

에서나 공감각 색의 파장과 그 상관관계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한글 자음의 표기빈도

에 대해서는 3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발화빈도에 대해서는 1인이 공감각 색의 파장

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반면 라틴 알파

벳의 경우 표기빈도와 발화빈도 모두에서 유

의미한 참가자는 없었다. 한편 색상 및 채도,

명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한글 자음의

경우 표기빈도가 높은 자소가 높은 채도를 가

진 공감각 색을 유발하였으며 발화빈도가 높

은 자소는 채도 및 명도가 높은 공감각 색을

유발하였다. 개인별 분석에서는 한글 표기-채

도, 한글 발화-채도, 한글 발화-명도의 세 가지

상관관계에서 각각 1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글의 자소 빈도와 채

도 및 명도가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는

모국어 자소 빈도와 채도 및 명도 간에 상관

이 관찰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

치한다(Beeli et al., 2007; Smilek et al., 2007). 그

러나 외국어인 라틴 알파벳에서는 자소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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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색상, 채도, 명도 간에 어떠한 관계도 유의

미하지 않았다. 모국어와 외국어 간에 상관관

계의 정도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주파장에 관해서

는 한글 자음과 라틴 알파벳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색상, 채도, 명

도 중에는 채도에서 표기 및 발화빈도 모두

두 언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명

도는 발화빈도에서만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연구 전체의 결과를 표 2에 요약하여 제시하

였다.

채도 및 명도와 자소 빈도 간의 상관관계가

한글 자음에서만 관찰되었고 채도와 명도에

따라 두 언어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는 결과는 자소 빈도와 공감각 색 요소와의

상관관계를 예측함에 있어 언어습득시기, 사

용빈도, 유창성 등 모국어와 외국어를 구별

짓는 특징들이 그에 대한 예측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주파장과 자소 빈도

에 대한 그룹분석에서 한글과 영어 두 언어

체계 모두 그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다는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자소 빈도

와 공감각 색의 파장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는 모국어와 외국어 간의 차이가 절대적인 예

측 변수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Ramachandran & Hubbard, 2001; Rich et al.,

2005). 그러나 주파장과 관련해서 언어 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

다. 오히려 한글 자소와 달리, 라틴 알파벳의

경우 주파장과의 상관 개인 분석에서 표기빈

도와 발화빈도 어느 분류에서도 유의미한 참

가자가 없었다는 결과로 미루어 보아 모국어

와 외국어에서 자소 빈도와 유발된 공감각 색

의 파장 간의 상관 정도의 차이와 관련되어

표 2. 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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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모국어와 외국어 간의 차이 가운데 언어에

대한 경험, 언어의 유창성에 따른 차이를 확

인해 보고자 표기빈도와 발화빈도를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표기빈도와 발화빈도는 각각

읽기와 말하기 두 가지 능력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어 참가자들의 영어에 대한 읽기, 말하

기 경험 및 능력을 비교하였다. 참가자들의

사전보고에 따르면 참가자들 대부분이 영어

사용에 있어서 말하기 능력보다 읽기 능력이

높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모국어와 제2 언

어 능력의 차이는 읽기보다 말하기에서 더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색상 및 채도,

명도의 언어 간 비교 결과를 보면 발화빈도와

의 상관에서는 명도와 채도 모두 언어 간 차

이가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표기빈도와

의 상관에서는 채도만이 언어 간 차이를 보였

다. 이러한 결과에는 모국어와 외국어 간에

차이가 더 큰 말하기 능력 및 경험의 차이가

공감각 색과 발화빈도와의 상관의 더 명확한

차이로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 간의 능력, 경험 차이로 인한 공감각 색

경험의 차이를 전반적인 공감각 색 경험으로

확대, 적용시키기에는 그 효과가 충분히 크지

않다. 표기빈도 및 발화빈도와 연관된 모국어

와 외국어 간의 이러한 차이는 추후 검증력을

증진시켜 조금 더 면밀히 검증해볼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모국어와 외국어에서의 상관 정도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7인의 공감각자 중 일본어

를 배운 적이 있고 일본어에 대해서도 공감각

색을 경험하는 공감각자에 대해 자소(히라가

나 및 가타카나)의 빈도와 공감각 색의 주파

장 간의 관계를 확인해보았다(히라가나 5인,

가타카나 3인). 그 결과,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모두 개인분석과 RCA 그룹분석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와 같은

원인에 대해서는 일본어가 제2 외국어였다는

특징과 더불어 분석에 포함된 참가자 수가 매

우 적었다는 점이 가능한 설명이 될 수 있다.

또는 언어 구조나 원리의 차이로 인해 자소의

빈도에 대해 영향을 적게 받았을 가능성도 있

다.3) 따라서 본 연구 수행 중 추가적으로 관

찰된, 일본어 자소 사용 빈도와 유발된 공감

각 색 간의 상관의 부재가 제2 외국어의 특성

상 둘 간의 연관관계에 대한 경험이 희박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언어적 특성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결론짓기 어렵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추후 교차언어적 공감각 연구를 진행함에 있

어서 모국어와 외국어의 차이와 더불어 각 언

어의 언어적 고유 특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일본어는 한글 자음이나 라틴 알파벳과는 달리

각 자소가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형태로, 그 자

체만으로 소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고 또

한 히라가나 50음도와 가타카나 50음도는 서로

다른 글자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동일한 소리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일본인 공감각자들을 대상

으로 한 Asano & Yokosawa(2011)의 연구에서 히

라가나와 가타카나 두 스크립트 간의 소리로 인

한 강한 연합에 대해 밝혔다. 그리고 일본인 공

감각자들에게선 Beeli et al.(2007)의 연구 결과처

럼 자소 빈도와 공감각 색 간에 상관관계가 나

타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Asano & Yokosawa

(2011)의 연구에서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간의

소리에 대한 강한 연합과 두 스크립트 간의 큰

사용빈도 차이(히라가나가 가타카나보다 6배 이

상 사용빈도가 높음) 등 해당 언어의 언어적 특

성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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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각의 발생 자체에 대해서는 그 유전적

(Asher, Lamb, Brocklebank, Cazier, Maestrini,

Addis, Sen, Baron-Cohen, & Monaco, 2009;

Tomson, Avidan, Lee, Sarma, Tushe, Milewicz,

Bray, Leal, & Eagleman, 2011), 신경적(Rouw &

Scholte, 2007; 2010; Terhune, Tai, Cowey,

Popescu, Cohen-Kadosh, 2011) 근거가 여러 연구

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안되어 왔다. 따라서

공감각자는 선천적으로 발생하며, 공감각 경

험이 온전히 학습을 통해서만 개발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개별 공감

각 유발 자극과 그에 의해 유발되는 감각 간

의 구체적 연합에는 경험이나 학습과 같은

후천적인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Witthoft & Winawer, 2006; 2013).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감각 유발의 변인인 자소 사용빈도

역시 사용자가 의식적 자각 없이 사용 경험을

통해 암묵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요소 중 하나

이다. 암묵적으로 습득된 자소 사용빈도는 인

간의 언어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에

따른 자소에 대한 차별적 접근과 처리에 고스

란히 반영된다. 예를 들어, 고빈도의 단어 혹

은 자소는 저빈도의 것보다 더 빨리 접근가능

하며(Simner & Hubbard, 2013), 또한 뇌의 자소

처리 영역인 PTGA(posterior temporal grapheme

area)에서 자소는 빈도 정도에 따라 위계적으

로 처리될 수 있다(Vinckier, Dehaene, Jobert,

Dubus, Sigman, & Cohen, 2007). 따라서 이와 같

이 암묵적으로 습득된 자소 사용빈도라는 요

소를 공감각 유발 변인으로써 연구하는 것은

언어 체계뿐만 아니라 학습이나 기억, 사고

등 인간의 전반적인 인지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자소 사용빈도는 여러 형태의 공감각 선행

연구들에서 유발 변인으로 제시되어왔다. 어

휘-미각 공감각 연구에서 빈도가 높은 단어일

수록 공감각 맛을 더 많이, 강하게 유발한다

고 밝혔다(Gendle, 2007; Simner & Haywood,

2009; Ward, Simner, & Auyeung, 2005). 색-자소

공감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빈도가

높은 자소가 높은 채도 혹은 명도와 상관을

보였다(Beeli et al., 2007; Smilek et al, 2007). 이

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단어 혹은

자소의 빈도는 그로 인해 유발되는 공감각 경

험의 강도와 상관이 있음을 알려준다. 자소의

빈도가 공감각 경험의 지각적 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

에서 고빈도의 자소가 높은 채도와 명도를 지

닌 공감각 색을 유발한다는 결과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

험이나 학습이 공감각 경험의 구체적인 연합

양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론을 다시 한

번 뒷받침해준다.

언어의 빈도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자소의 빈

도와 관련한 공감각 색 경험은 사실 색 용어

의 빈도와 가장 관련이 있을 수 있다(Simner &

Ward, 2008). 이와 관련하여 색 용어의 빈도와

자소의 빈도 간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에서

공감각자들은 경험하는 공감각 색을 설문지에

적어서 보고하는 과제를 받았다(Simner et al.,

2005).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공감

각자들이 보고의 제약 없이 모니터 상의 색

팔레트에서 색을 선택했으나 연구자들이 이

보고된 색들을 임의적으로 11개의 색 용어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Simner & Ward, 2008). 하

지만 공감각자들이 보고하는 색 경험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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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고 고유하기 때문에 색 용어로 표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한 공감각

자에게 알파벳 ‘A’는 그저 어떤 빨강이 아닌

‘잘 익은 체리의 윤기가 자르르한 검붉은 색’

으로 경험되는 것이다. 게다가 색 용어는 색

파장의 연속선상에서 범주적인 분포를 갖기

때문에 공감각자가 보고한 다양한 공감각 색

을 몇 가지 색 용어의 범주 안에서 단일하게

보게 된다면 구체적이고 다양한 공감각 색 경

험이 과도하게 일반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Beare, 1963).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색 팔레트를 통한 색 추출 과제 및 주파장,

색상, 채도, 명도로 대표된 색의 요소는 범주

가 아닌 연속선상에서 고려될 수 있기에 색

용어보다도 정보의 큰 손실 없이 공감각자 개

개인의 구체적이고 고유한 공감각 색을 대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색 용어의 사용 혹은 빈도와 색의 주파장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여러 문화권의 언

어의 색 용어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Berlin and

Kay(1969)의 11가지 기본 색 용어(검정, 하양,

빨강, 노랑, 초록, 파랑, 갈색, 주황, 보라, 분

홍, 회색)는 그 순서대로 진화적 단계의 순서

를 구성한다(Bolton, 1978). 후기단계에 해당하

는 색 용어를 사용하는 언어의 경우 그 전 단

계에 해당하는 색 용어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3가지의 색 어휘만 사용하는 언어

는 검정, 하양, 빨강을 사용하고, 4가지 어휘

를 사용한다면 검정, 하양, 빨강에 노랑 혹은

초록을 추가로 사용한다. 11가지 기본 색 용

어 중 앞의 6개는 원색으로 분류되는데 이 원

색들만 고려했을 때, 채도가 없는 검정과 하

양을 제외한 4가지 색(빨강, 노랑, 초록, 파랑)

의 순서가 색의 파장 배열과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색 용어의 진화적인 순서와 더불

어 색 용어의 사용빈도 역시 파장의 배열과

상관이 있다. 우리는 파장이 긴 빨간색을 지

칭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접하고 사용하는 반

면, 파장이 짧은 파랑이란 단어를 가장 낮은

빈도로 사용한다(Lenneberg, 1961). 장파장을 가

진 색일수록 진화론적 순서에서 더 우선순위

를 차지하고 그 빈도 또한 높다는 점을 고려

해보았을 때, 우리에게 장파장을 가진 색이

단파장을 가진 색보다 암묵적으로 중요도가

더 높거나 의미 있게 표상될 가능성이 있다.

공감각 유발 자소의 사용빈도가 유발되는

공감각 색의 파장 및 채도, 명도와 상관관계

를 보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공감각 유발

자극과 유발되는 감각 간의 연합에 경험이나

학습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가설에 대한 지

지 근거가 된다(Beeli et al., 2007). 우리의 언어

체계 혹은 삶에서 자주 사용되는 자소와 색이

경험이나 학습이란 요인을 매개로 함께 연합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경

험에 의해 암묵적으로 학습된 빈도가 높은 자

소가 마찬가지로 자주 노출되고 접했던 장파

장을 가진 공감각 색이나 더 선명한(채도가

높은) 공감각 색을 유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는 것이다. 또한 다중언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각 언어에 따른 학습, 능력 또는 경험의 차이

가 공감각 경험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도 경

험과 학습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말해준

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각이라는 특별한 현상

이 감각의 영역을 넘어 언어, 사고, 학습, 기

억 등 생각보다 더 넓은 범위의 일반적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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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과정과 연관될 가능성(Smilek et al., 2007)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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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between grapheme frequency and

synesthetic colors in color-graphemic synesth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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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s with color-graphemic synesthesia experience idiosyncratic colors while viewing achromatic letters or digits.

Despite the large individual difference in grapheme-color associations, several studies have tried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grapheme-color synesthesia. For example, Beeli et al. (2007) found that the more a letter is frequently

used in German, the more saturated was the synesthetic color induced by it, and Hermann et al. (2012) found the

correlation between grapheme frequency and the wavelength of synesthetic color.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whether grapheme occurrence frequency is associated with hue, saturation, luminance (HSL) and dominant wavelength of

induced synesthetic color. We also investigated whether the potential correlation between grapheme frequency and

synesthetic color differs between the first and the second languages. Seven Korean multilingual synesthetes participated

in a color-matching test where they picked their “colors” from the color palette on the color-calibrated monitor while

viewing Korean consonants and Latin alphabets. The matched RGB values of those graphemes were converted into CIE

xy coordinates on the CIE xyY color space. HSL value and dominant wavelength were extracted from the CIE xy

coordinates. Two kinds of grapheme frequency - written and spoken - were considered. The results showed that

graphemes used more frequently within written and spoken language tended to induce synesthetic colors with longer

wavelength both for Korean consonants and for Latin alphabets. However, correlation between grapheme frequency and

dominant wavelength was stronger for Korean consonants than for Latin alphabets. In terms of HSL, saturation and

luminance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frequency in Korean consonants. No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in

Latin alphabets. Difference between Korean consonants and Latin alphabets in terms of saturation was found within

written and spoken frequency and difference in terms of luminance was shown within spoken frequency. These results

imply that grapheme frequency can shape synesthetic color perception and its ’ influence can differ between the first and

the second language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therefore,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synesthetic color experience is

not only related to perception but broader ranges of cognitive processes including language, learning, and memory.

Key words : Color-graphemic synesthesia, grapheme frequency, dominant wavelength, saturation, luminance, language

acquisition


